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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제어엿한성인이되었으니,
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회
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
다.”
제39회 성년의 날을 맞아 고

성문화원이 주최한 전통성인식에
참가한 경동대학교 컴퓨터 공학
부레저컴퓨터학과2학년전유빈
씨(21세, 사진)는 이날행사를통
해 새삼 성인이 되었음을 느꼈다
고했다.
전씨는 경남 김해 태생으로 어

릴적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
서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부
친을따라속초에정착했다.

전씨는“교수님의 권유로 참가
하게되었는데, 막상참가해보니
그동안 전혀 몰랐던 우리나라 전
통의식을 체험할 수 있어서 소중
한경험이됐다”고말했다.
또 이번 행사를 통해 젊은이들

에게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의 사
회적의미를다시한번일깨울수
있는좋은계기가됐다고했다.
전씨와 같은 학과 친구로 이날

행사에함께참가한임은영씨(21
세)는“모든면에서모범이될수
있는 최고의 친구와 함께 참가한
성인식이매우뜻깊은의미가있
었다”며“이제부터 어엿한 성인

으로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는
삶을살겠다”고말했다.
전 씨는“사실 처음에 참가 할

때만해도 느낌이 별로 없었다”며
“성년식을 하고 난 뒤에는 앞으
로 모든 행동에 책임이 뒤따른다
는 걸 알고 주의가 필요 하다는
생각을했다”고했다.
전씨는“앞으로 성인으로써 학

업에 열정을 다해 사회에 기여하
는 사람이 되겠다”며“성인식은
내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좋은
계기가되었다”고했다.

박승근기자

고성문화원‘전통성년식’참가 전유빈씨(경동대 2년)

“행동에책임지고, 사회에모범될래요”
이젠어엿한성인, 마음다잡고학업열중…전통문화체험소중한경험

제30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
원사기진작과스승존경풍토에
기여한 고성지역 교육공무원 20
명이표창을수상했다.
고성교육지원청(교육장김경로)

은지난 13일학교장등84명이
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스승의
날기념식및표창장수여식을가
졌다.
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은

고성교육지원청 이국철 장학사
등6명, 강원도교육감표창은천
진초장승호교사등6명, 고성교

육장 표창은 공현진초 한부자 교
사등5명이수상했다.
특히 고성교육지원청이 10년

이상 고성에서 근무하고 국가관
과 교육관이 투철한 교직원을 대
상으로매년수상하는‘한길교육
상’에는 고성중 지상호 교사, 거
진중임태호교사, 오호초김용수
주무관 등 3명이 선정되는 영예
를얻었다.
수상자명단은다음과같다.
◆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△

공현진초 박정신 △아야진초 손

재복 △오호초 송은정 △동광중
노은숙 △대진고 조춘원 △고성
교육지원청 이국철 ◆강원도교육
감 표창 △인흥초 박재규 △천진
초 장승호 △오호초 김은영 △고
성중 윤인숙 △거진종합고 지선
미 △동광중산업과학과 박진호
◆한길 교육상 △고성중 지상호
△거진중 임태호 △오호초 김용
수 ◆고성교육장 표창 △인흥초
임종기 △공현진초 한부자 △광
산초 양지혜 △간성초 이혜영 △
동광초김민지.       최광호 기자

지난 13일 열린 고성교육지원청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오호초김용수주무관‘한길교육상’
제30회스승의날맞아고성교육지원청20명표창

본지 칼럼위원으로 활동
하고 있는 향토사학자 김
광섭씨(46세, 사진)가현내
청소년문화의 집이 매월
첫째주 토요일마다 실시하
는 역사문화체험교실 강사
로활동한다.
김씨는 5월 21일 천학

정 숨은그림찾기와 기암괴
석 능파대라는 주제로 초
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
첫강의를시작한다. 
이후 8월까지 매월 1회

씩 선유담, 왕곡마을, 금구
도성지, 수타사지, 관대암

등 고성지역의 주요 역사
문화 현장을 찾아 지역 초
등학생들에게 역사문화를
강의한다.     

최광호기자

김광섭씨역사문화체험강사로


